
어린 시절 유명했던 만화 ‘테니스의 왕자’, 한 때 유행했던 ‘테니스 스커트’ 등 인기 콘텐츠나 패션을 통해 자주 접했던 테니스가 최근 인기 

스포츠로 자리잡고 있다.

오랜 기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새로운 야외 활동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다양한 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테니스를 시작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SSG닷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테니스와 스쿼시용품 매출은 ‘19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테니스용품 매출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은 2018년 호주 오픈 당시 테니스 선수 정현이 조코비치 선수를 꺾고 한국인 최초로 메이저 대회 4강전에 오르면서 전 국민의 관심이 

테니스로 쏠린 이후 처음이다. SNS상에서도 ‘테니스’의 언급량이 ‘21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급격히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테니스에 대해 신한카드 데이터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다.

운동 시작 프로젝트 :
테니스 편 

‘20년 대비 ‘21년 1-9월 테니스장 이용건수 증가율은 183%로 최근 크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테니스장 수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스포츠센터의 개업이 감소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테니스장은 오히려 코로나 상황에서 가맹점 개설이 증가하는 모습이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는 스포츠 센터보다, 혼자 또는 소규모로 이용하는 실내테니스장이나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실외테니스장의 

이용이 증가하며 신규 가맹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용고객을 살펴보면, 20대 여성의 이용 비중이 ‘19년 상반기 대비 약 5%p 증가하며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개성있는 취미를 

찾는 젊은 층에게 테니스가 매력적인 스포츠로 다가온 것과 더불어 테니스 특유의 예쁘고 화려한 복장 또한 20대 여성들에게 인기를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SNS상 ‘테니스’ 관련 연관어의 변화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테니스’와 함께 많이 언급된 연관어를 살펴보면, ‘19년에는 운동 자체에 

대한 연관어가 많은 반면, ‘21년의 경우 테니스 라켓, 스커트 등 테니스와 관련된 물품 연관어를 볼 수 있다. 테니스를 새롭게 시작한 

초보자가 증가하며 테니스 관련 물품, 복장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 때 진입장벽이 높은 귀족 스포츠로 여겨졌던 테니스는 이제 젊은 층에게 인기있는 스포츠로 자리잡으며 수많은 ‘테린이(테니스+

어린이)’들을 양산하고 있다. 올해 새로운 취미활동을 찾고 있다면 라켓을 들고 테니스 코트에 나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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